
[멀티미디어응용] 중반을 지난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 표준화 

 

2010년 4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27개 기관의 기술기고의 상호 비교 평가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표준화 장정에 돌입한 JCT-VC(Joint Collaboration Team of Video Coding) 그룹은, 표준화를 

위해 제안되는 기술들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 모델 HM(HEVC Test Model) 1.0 

버전을 2010년 10월 중국 광저우 회의에서 확정한 이래, 최근 2011년 7월 14~22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6차 JCT-VC 회의를 통하여 HEVC 표준안의 상당 부분을 결정한 HM 4.0 

모델을 확정하였다. HEVC의 표준화는 2012년 2월 위원회안(Committee Draft, CD), 2012년 7월 

국제표준초안(Draft International Standard, DIS), 최종안인 FDIS(Final DIS)를 2013년 1월 확정을 

목표로, 많은 기술들이 안정화되면서 이제 그 표준화 장정의 중반을 넘고 있다.  

이 과정 중에 HEVC는 기고서 면에서 새로운 기록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즉, JCT-VC 1차 

회의(드레스덴)에서는 188명의 참석자에 40개의 초기 기술제안서로 출발하였지만, 점차로 기고서 

수가 늘어나, 3차 광저우 회의(2010.10)에서는 244명 참석에 300개 기고서, 4차 대구 

회의(2011.1)에서 248명 참석에 400개 기고서로 증가하더니, 이번 토리노 회의에서는 253명 

참석에 700개 기고서가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곧 기고서 수가 1,000개 이상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다. 이 중에는 비교실증실험(Core Experiment, CE) 보고서 문서가 

상당수 있기는 하지만, 이 분야 표준화 사상 이처럼 많은 기고서가 제출된 것은 이전에 없었던 

일이다. 이 때문에, 7월 토리노 회의에서는 CE에 속한 기술 기고서들은 별도로 발표하는 대신 

CE 보고서의 일환으로 결과 비교 위주로 검토만 하고, 새로운 기술 기고는 발표 시간을 제한 

하는 등 종전과 다른 기고서 검토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였다. 

 

주요 기술적 결정사항 

최근 토리노 HEVC 회의의 핵심 논의사항은 성능 및 복잡도 관점에서 최적의 효과를 나타내는 

기술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회의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술 선정의 결정 요소는 지난 

2011년 4월 제네바 회의에서 결정된 HM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들에 대하여, 압축 성능 관점에서 

고도화된 기술들의 성능 저하를 최소로 하면서 동시에 HW 및 SW 구현상의 병렬화를 지원하고 

복잡도가 감소하는 기술 또는 기술들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 결과, HM에 있는 기술들을 

HW 및 SW로 구현할 때, 전체적인 골격을 유지하면서 각각의 요소 기술들이 차지하는 연산 

복잡도를 간략화하는 기술들이 상당수 채택이 되었다. 예를 들어, HM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Intra smoothing 과정, MV predictor 유도 과정, CABAC의 context modeling 과정, CAVLC의 

업데이트 과정, 그리고 ALF adaptation 과정의 단순화에 대한 기술들은 성능을 크게 저하시키지 

않으면서도 복잡도를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었다. 또한, 

과거 JCT-VC 회의 당시 충분한 효과를 입증하여 HM에 채택이 된, 특정 블록 파티션에 대한 

Partial Merge 기술이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다른 요소기술들의 변화로 인해 그 효과가 충분치 

않아 상기 기술을 제외하자는 기고서도 채택되었다. 그리고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MV predictor의 인덱스 파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호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이 

회의에서 또한 채택되었다. 한편, HW 관점에서 새롭게 제안된 병렬화 압축 기술인 Tiles 기술과 

Wavefront 기술, 그리고 Encoder에서 고속 Mode 결정 방법에 대한 기술들도 채택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HEVC 기술의 향후 주요 응용들을 고려하여 HM의 기술을 고효율화(High Efficiency: 

HE)와 저복잡도(Low Complexity: LC)의 두 종류로 나누어 평가하고 선정하였다. 다음 표에 

정리되어 있는 이번에 채택된 주요 기술들과 해당 기고서는, HM에 대한 4차 작업안(Working 

Draft, WD)에 포함되었다(JCTVC-F803). 

 

<표1> 주요 기술 채택현황 

기술영역 기술 제목 기고서 

인트라 

부호화 

영역 

Planar mode modification / Intra smoothing (Samsung) F483/F252 

Intra availability check for DC (Mitsubishi) F178 

Intra smoothing table (Qualcomm) F126 

LM mode simplification based on F121 (Mediatek), F233 (TI), F431 

(Sony) and F494 (Samsung) 
F760 

Intra mode coding based on F378 (Samsung) and others F765 

인터 

부호화 

영역 

Disable PART_MRG & Add SPS flag to disable 4x4 (TI) F029 

Motion comp (DOCOMO) F537 

NSQT (Huawei) F410/F412 

AMP (Samsung) F379 

Rounding for MV scaling (Fujitsu) F142 

Weighted prediction (Technicolor) F165 

Temporal pred simplification (Samsung) F265/F587  

MVP generation (JVC) F419 

MVP generation / Line buffer reduction (Mediatek) F050/F060 

MVP generation (TI/LG) F088 

Parsing robustness (Panasonic) F470 

CABAC 

영역 

Diagonal scan / Coeff data reordering (TI) F129/F130 

Unified scan / CBF for chroma & inter pred flag (Qualcomm) F288/F606 

CBF for luma, removal of neighbor dependencies (Panasonic) F429 

Mvd simplification / Significance map ctx reduction (TI) F133/F132 

Last significant coeff (Samsung) F375 

Mvd simplification (HHI) F455 

CAVLC 

영역 

Table adaptation (Samsung) F467 

Ref idx (UTSC/Microsoft) F199 

Remove chroma zonal coding / Intra block coding (Qualcomm) F608/F612 

Table reduction (Nokia) F543 

Merge/cbf fix (LGE) F107 

Loop 

Filter 

영역 

ALF adaptation (Samsung) F301 

ALF shapes (Samsung/eBrisk) F303 

SAO for chroma (Mediatek/LGE/Samsung) F057 

SAO boundary processing (TI) F232 

SAO offset accuracy (Sharp) F396 

LF offset (Toshiba) F143 

LF luma (Ericsson) F118 

 

이번 4차 WD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슈가 된 기술은 엔트로피 부-복호화 기술의 통합에 대한 

것이다. 즉, 현재 HEVC에 포함되어 있는 2개의 엔트로피 기술인 저복잡도를 위한 CAVLC와 

고효율을 위한 CABAC 간의 성능 및 복잡도의 차이가 JCT-VC 회의가 진행될수록 점점 

감소함으로써 굳이 2개의 엔트로피 기술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CAVLC 기술도 



이제 압축 성능이 매우 향상된 반면 복잡도 역시 증가하여 CABAC과 뚜렷한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기된 핵심 쟁점 사항으로써, 아마도 다음 회의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HEVC의 확장기술(Extension)에 대한 논의사항 

또한 7월 토리노 회의를 기점으로 HEVC의 확장기술(Extension)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었다. 

HEVC를 위한 계위성 확장(Scalable Extension, SE) 표준의 필요성이 독일의 HHI 등 일부 기관에 

의해 제기되었고, HEVC SE 표준의 요구사항 및 실험조건 등에 관한 논의를 거쳐 이에 관한 초안 

문서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1~2 회기 이내에 CfP(Call for Proposal)의 공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HEVC SE 표준화가 시작될 것이다. 종래 H.264/MPEG-4 AVC SE 표준의 전례를 살펴볼 때, SE 

표준뿐만 아니라 다시점 확장(Multiview Extension) 등의 다양한 확장 표준의 필요성도 또한 향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HEVC 표준화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스크린 콘텐츠 부호화 기술 

의 성능평가를 위한 4종의 실험영상 (PC 화면 캡처 영상)이 전문가 그룹의 주관적 화질 평가를 

거쳐 Class F 실험영상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스크린 콘텐츠 부호화는 종래의 전통적인 자연영상 

위주의 비디오 부호화가 아니라, PC 화면에 보여지는 문서내용, 웹페이지, 자연영상이 단독 또는 

섞여 있는 화면을 부호화하는 것이다. 영상이 더 이상 전통적 방송 또는 통신 형태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PC 등 여러 형태의 응용과 결합되면서 파생된 새로운 응용에 대한 것으로써 

여태까지 다루어 보지 않았던 이 분야에 대한 관심 또한 요청된다. 

 

맺음말 

토리노 회의를 통하여 HEVC 기술의 주요 뼈대는 이제 거의 다 확정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각 

기술들 간의 상호동작에서 오는 문제들, 또는 기술들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Harmonization), 유사한 기술들을 통폐합하여 HEVC 기술 이해와 설계 그리고 시험과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통합화(Unification), 그리고 HW 또는 SW 구현을 간단히 하기 

위한 단순화(Simplification)에 역점을 두어 앞으로의 기술개발 노력을 전개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HEVC 기술의 특성상, 여러 번의 재귀적 탐색(Recursive Search)이 필요한데, 이를 간단히 

하거나, 병렬화 처리에 알맞도록 부분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들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 표준화 장점의 중간점을 통과하고 있는 HEVC 기술 개발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하여 남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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